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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가격담합 과징금 4600만원
공정위, 부산LP가스협회에 시정명령 동시부과 … 충전가격 15원 인상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 부산지회의 프로판(Propane)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월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부산LP가스공업협회가 2005년 1월 프로판 용기 관리비용 증가를 명목으로 협회 구성사업자인 개

별 충전소가 판매소에 공급하는 프로판 충전가격을 ㎏당 15원 인상키로 결정하고, 충전소마다 통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당시 협회의 인상가격 통보에 따라 각 충전소는 2005년 2월부터 부산지역 전체 판매소를 대상으로 충전가격

을 ㎏당 15원 올려 판매했다.

부산LP가스공업협회는 2007년 3월에도 정유기업의 프로판 공급가격이 18-19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

건비 등 일반관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충전소의 프로판 충전가격을 11-12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개별 충전소

에 통보함으로써 프로판 가격인상을 부추겼다.

공정위는 “프로판 충전가격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충전소를 상대로 프로판 충전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한 행위는 사업

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담합에 따른 프로판 충전가격 인상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프로판 구매가

격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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